
<보도내용>

□ 2026. 11. 5. 한국경제는 ｢대통령이 제안한 ‘적자기업에 先 보조금’ 없던 

일로｣ 기사에서

 ㅇ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기업에 ‘직접 보조금’을 

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기업에 ‘직접 보조금’을 지급하는 

정책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

바랍니다. 

담당 부서
재정경제부

혁신성장실 산업경제과

책임자 과  장 민경신 (044-215-4530)

담당자 사무관 하형철 (hhc33@korea.kr)

담당자 사무관 김하린 (discount@korea.kr)

담당 부서
재정경제부

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

책임자 과  장 조문균 (044-215-4130)

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(re2pect@korea.kr)

담당 부서
기획예산처

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

책임자 과  장 정희철 (044-214-2730)

담당자 사무관 안재영 (hoochoo@korea.kr)

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
적자기업에 ‘직접 보조금’을 지급하는 

정책의 도입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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